
툴 사용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에프터이펙트,

프리미어프로, 유니티, 파워포인트, XD

언어

Markup Language( html, css ), JavaScript, Unity C#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010 - 4188 - 2687

jikor1st@naver.com

@ji_g.y

전화

이메일

계정

학교

2015 ~ 2016

2019.03 ~

한국 IT 전문학교 비주얼 웹디자인과 - 1년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 입학

학생 경험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기초디자인 , 미디어프로그래밍 우수작

영상디자인 , 3D디자인 우수작

졸업작품준비위원회 1학년 홍보팀 참여

산업체 리크루팅 도우미 참여

졸업작품준비위원회 2학년 하드웨어팀 참여

수상

2020

2018 교외

교외

교내

2020

CDAK 국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공모전 디지털미디어 분야 입선

게스트하우스 로고 디자인 콘테스트 우승작

인천 배경 저예산 영화 제작지원 포스터 디자인 콘테스트 우승작

기억되는 이름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결

저의 이름은 한글,

기역입니다.

이력서



꾸준하게
배우고,
습득하고.

한글은 배움의 끝이 없고 꾸준하게 배우고 습득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처럼 꾸준하게 배우고 습득하고 있습니다.

“ 저는 꾸준하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

“ 꾸준한 사람이 되어가는 첫걸음 ”

쓰고 지우고,
작성하고 지우고.

한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며 배우는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작성하고 지우고를 반복하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

“ 저는 차근차근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

“ 저의 가치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기억되는,
이름의 무게.

배움에 있어
한글과 프로그래밍은
닮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친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며 
디자인 도구인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접하게 되어 공책에서 디지털로 바꿔 표현하기 시작했습니
다. 드림위버와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하고 웹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 한국 IT 전문학교 비주얼 
웹디자인 과에 입학해 1년 동안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다른 학교를 1년 다니다가 깊이 있게 디자인을 배워보고 싶어 계원예술대학교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2
년 동안 성적장학금을 모든 학기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어려워했던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
고 구조를 짜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2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세부 전공을 프로그래
밍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후회 없이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 포기했던 경험들, 작업 등 하나하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하면
서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한 작업은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경험이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면서 작동하지 않아 지우고 다시 작성하고 또 지우는 경험들은 작동되는 코드를 짜기 위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도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프
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할 때에도 구현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 작업했던 작업물을 보며 힘을 많이 얻습니다. 한 번에 눈에 띄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차근
차근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작업하며 처음보다 "많이 발전하고 방향에 맞게 잘 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터랙티브 웹 프로그래머가 한 말 중에 "화면에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깊이 새기며 학업 이외에도 디자인 작업과 다
양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연습하고 역량을 쌓아가며 만들어 내고 싶은 것을 실현 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
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들으면 잘 잊지 못하는 특이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저의 능력으로 기억을 잘하기보
단 특이한 이름으로 기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웹 프로그래밍을 차근 차근 배워 나가서 
웹 풀 스택 개발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저의 가치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


